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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 감소”… 인권위, 30일

실태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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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식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인권위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재 로얄호텔에서 ‘2022년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9043가구

(1만6148명)를 대상으로 인권의식과 인권침해, 차별 경험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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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한국의 인권상황은 1년 전과 비교해 비슷하다는 응답이 59.5%로

가장 많았다. 다만 전년 대비 ‘좋아지고 있다’는 답변은 5.1%포인트(p) 감소했

고, ‘나빠지고 있다’는 응답은 같은 수준이었다.

특히 설문에 참여한 사람의 52.8%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

이 존중받는다고 했다. 인권 존중도는 여성(84.6%), 아동·청소년(81.0%), 노

인(71.0%), 장애인(50.4%), 이주민(36.2%) 순이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는 집단으로는 경제적 빈곤층(38.2%)을 가장 많이 꼽았

다. 장애인(33.7%), 결혼이주민·이주노동자(20.3%),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

(16.6%)이 뒤를 이었다.

금융·건강 관련 데이터 제공은 개인정보 유출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

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또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89.1%가 동의했고,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 더 심각하다는 의견은 48%였다.

30일 열리는 토론회는 이성훈 경희대 미래문명원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김종우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은 ‘인권의식 및 인권교육 인식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 탐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정병은 서울대 사회발전

연구소 연구원은 ‘소수자 지인의 존재는 인권의식을 바꾸는가’를 주제로,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이 개인 삶과 의식에 가져온

결과’를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